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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문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교육을 비롯하여 자기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resilience, which is one of the internal
psychological compete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areer barriers. A total of 300 university students from across the country were surveyed online 
through a specialized research firm over the period from November 10, 2019 till November 20, 201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23.0 and SPSS 23.0 suites, and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firstly had a negative impact on resilience and secondly a 
positive impact on the career barriers. Third, the resili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areer barriers. Fourth, in the influence of the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barrier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to mitigate career barriers. Wit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n environment where the information and training on desirable attachment at home and
school can be provided, while educational supports can be exami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ir self-competency, including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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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청년층 취업
률 감소,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취업난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10명 중 6명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
하는 주제로 ‘졸업 후 진로’를 보고하였다[1]. 이를 반영
하듯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고용률 하락
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불안에 시달리고 
있다[2]. 따라서 이 시기의 대학생이 진로결정과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여 원활한 진로발달을 도모하는 것
은 추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원을 양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주목되는 변인 중 하나는 진로장벽이다[3]. 사회인지 진
로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선택 또
는 실행과정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4],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에 대한 수행을 
저하시키고 진로결정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진로교
육과 상담 장면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의 내
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다.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심리
내적인 요인들이 연구되었는데 특히 애착과 관련된 변인
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6]. 이와 같이 애착은 성인
이 된 이후까지도 대인관계를 비롯한 많은 요인들에 지
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인의 애착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대학생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또래나 이성과의 애착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따라서 성인애착은 성인들이 관계
를 맺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을 의미한다[7]. 이러
한 성인애착이 불안정할 때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다양
한 대인관계가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한다고 밝히고 있다
[8]. 

이와 같이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성인애착이 안정적이
지 못할 경우, 진로장벽에도 타격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7-8].
이러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을 방어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적응하는 개인의 
역량인 회복탄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9]. 회복
탄력성은 인간의 긍정적인 발달과 이에 따른 결과를 이
해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10], 이는 개인이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건강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11].  또
한 London과 Mone(1987)에 의하면 탄력성은 진로 스
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핵심요소라고 하
였다[12]. 실제로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 취업스트레스
에 대해 연구한 김정아(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이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해 자살생각을 낮춰주며, 진로장
벽과도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돕는 심
리적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
정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은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있어 어떠한 개인의 내적 특
성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진로장벽 대처에 통합
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시기에 안정된 
애착은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이고 진로장벽 또한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관계성 규명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로장벽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이나 진로포부 등에 대한 진로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을 뿐, 진로장벽을 낮추
기 위해 영향을 주는 심리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
명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에 따라 가정,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애착에 대한 정
보제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교육
을 비롯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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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성인애착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 중요한 타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
을 작동 모델로 내면화하게 되며[14], 부모의 자녀에 대
한 민감한 반응성은 자녀가 성장해서 일생동안의 상호작
용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합과 자기가치관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애착은 평생 동안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
결과[16-17]에 근거하여 애착은 영·유아기의 시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도 형성, 유지, 발전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인기에 형성되는 애착이 성인
애착이며, 이를 Berman과 Spering(1994)은 성인기에 
특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신체적·정서적인 안정감
을 느끼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8].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인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선호하는 특정인과 밀착되어 유지하려는 경향이
다[19]. 이와 함께 신체 또는 심리적으로 편안감과 안정
감에 주관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성
향을 말한다[18]. 이와 함께 차정은(2016)은 성인애착을 
정신건강과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20].

구체적으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
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자
신의 존재감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에 기인하여 그들
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애착의 구성요인은 학자들마다 애착 유형을 다르게 
구분하였다. George 외(1985)이 만든 성인애착면접법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성인애착에 대
하여 안정자율형, 불안정 거부형, 불안정 집착형, 미해결
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21]. Hazan과 Shaver(1987)
는 아동기 애착 양식에 상응하는 성인애착의 양식을 안
정형(secure),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 회
피형(avoidant)으로 구분했다[17]. Collins와 Read(1990)
는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하위유
형은 의존, 친밀, 불안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2].

한편, Brennan, Clark과 Shaver(1998) 등은 애착양

식을 유형으로 유형화하는 것보다 성인애착회피와 성인
애착불안 두 가지의 차원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23]. 국내에서도 김성현(2004)은 성인애
착을 이와 같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으로 보고 연
구하였다[24]. 

2.2 진로장벽
진로는 한 개인의 가치관, 태도 및 기대감을 포함한 것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직업이상의 
의미로서, 일생 동안 일에 대한 가치와 직업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다[25]. 
특히, 대학생 시기에 본인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
해 진로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현상이 아닌 
발달 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26].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경우, 진로 준비과정에
서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실습 또는 주변인들과의 
취업관련 상담 등에서 겪게 되는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은 개인내적 심리적 문제인 내적인 장벽과 개인 외부의 
환경에서 받게 되는 외적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진
로장벽은 개인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외적요
소와 개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내적 갈등이나 문제가 포
함된다[27]. 따라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진출
을 방해하는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으로 정의하거나[28], 
진로와 관계된 장벽[29]을 의미한다. 이성식(2007)은 진
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들로 취업, 
진학, 승진,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업의 지속,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포부, 목
표,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저해하는 여
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나 상황들로 통칭된다고 하였다[30].

대학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하는 진로 발달 과업이
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향후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의[32]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장벽과 관련해 많은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중, Swanson과 Tokar (1991)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CBI)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이며[33], 
Swanson과 Daniels(1995)에 의하여 진로장벽 검사 개
정판(CBI-R: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이 
만들어졌다[34]. 

Tak과 Lee(2003)는 Osipow 외(1980)의 진로결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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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진로미결정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척도를 개발하였다
[32,35]. 이 척도는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
명확성부족,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인 장애 등으로 구성
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ak
과 Lee(2003)가 개발한[32]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벽
검사(KCII)를 사용하였다.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중대한 위기나 역경에 직

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36]. 특히 청소년들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
하여,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밝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37].

Waters와 Sroufe(1983)는 회복탄력성을 발달적 성
과를 훌륭히 달성하기 위하여 내적·외적 자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38], 
Luthar(1991)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일지라도 스
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감을 발휘해 스트레스 
상황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39]. 김주환(2011)은 스스로
에게 향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발전적인 도
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서, 즉,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
응하여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40]. 정리하면,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일의 수행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Reivich & Shatte, 200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인 준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가정
하였다. 또한 김주환(2011)의 정의에 의해 회복탄력성을 
내적·외적 위험요인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에 대한 환경을 스스로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40].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개념
이므로 학자나 측정도구에 따라서 하위요인 역시 다양하
게 정의된다[42]. Wagnild와 Young(1993)은 회복탄력
성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자기신뢰, 인내심, 독립심, 평정
심을 제시하였고[43], Constantine 외(1999)는 회복탄

력성의 하위요인을 개인 능력, 목표지향 능력, 사회 능력
으로 구분하였다[44].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개발했던 Reivich와 
Shatte(2002)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구성요소로 충동통
제력, 감정조절력, 현실적 낙관성, 원인분석력, 자기효능
감, 공감능력, 적극적 도전성을 제시하였다[41].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청소년
의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하여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
를 개발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 척도와 외적 보호요인 척
도로 구분하였다[37]. 이후 신우열 외(2009)는 Reivich
와 Shatte(2002)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QT)를 한국의 
실정에 맞춰 번안하면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통제
력,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신우
열 외(2009)가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41-42]. 

2.4 선행연구
대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주목하는 변인으로 진로장

벽은 개인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무력감을 갖게 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
를 야기한다. 이러한 진로장벽이 높게 지각된다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45]. 즉,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파
악하고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현실과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 간의 차이를 줄여서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5].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 부모애착, 자아효
능감, 자아정체감 등이 언급되었다[46-47].

특히 애착이론은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진로발달과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48-49]. 하
지만 대학생 시기는 부모애착과는 별도로 타인과의 관계
에서 성인애착이 중요해지면서 진로결정에 성인애착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으나[50-51], 정
작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
보면, 박인영(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성인애착이 회복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
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모두
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52]. 즉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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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수연과 김용수(2015)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생활스

트레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
데, 연구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정 성인애착의 수준이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3]. 대학생 시기
는 청소년 시기에 비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두
드러지면서 부모보다는 친구 또는 연인과의 관계 비중이 
높아지므로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성인애착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채은과 조규판(2012)[5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성인애착과 진
로장벽의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성인애
착이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의 수준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인선과 주은지(2019)[55]는 성인
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연구하
였으며, 진로장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성인애
착과 진로장벽에 대하여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최인선과 주은지(2019)는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스스로의 진로장벽을 낮추는 결과가 아닌 높
이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에서 London과 
Mone(1987)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을 극복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12]. 
또한 김미경(2014)은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개인은 불확
실하고 좌절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목표 달성과 직업
에 대한 적응 및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56]. 즉, 심리적인 회복탄력성이 큰 학생

의 경우, 진로장벽을 지각함으로써 오히려 대처할 수 있
는 효능감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지원을 확보
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경(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진
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
장벽을 보다 높게 지각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진로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였다[58]. 이와 같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생들
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애착은 

김성현(2004)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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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경험 검사 개정판(Experiences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24]. 하위 요인
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해지는 것
을 불편하고 꺼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회피’의 두 개
로 구성되었다. 애착불안 문항 18문항, 애착회피 문항 
1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리커트 5
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
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회피 및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은 애착불안 0.936, 애착회피 0.912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Osipow(1999)의 진로결정척도를 Tak과 
Lee(2003)가 한국 대학생들에게 타당화한 직업미결정요
인 탐색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32,35].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진
로결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5개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 명확성 부
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4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
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은 직업정보 부족 0.900, 자기 명확성 
부족 0.924, 우유부단한 성격 0.826, 필요성 인식 부족 
0.700, 외적장애 0.751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외(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42]. 하위 요인은 
세 개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
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값은 통제성 0.827, 긍정성 0.859, 사회
성 0.852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

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 리
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2019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
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시

간이 짧은 응답자 10명을 제외하고 2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90명 중 남학생이 143명(49.3%), 
여학생이 147명(50.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1명
(24.5%), 2학년 70명(24.1%), 3학년 74명(25.5%), 4학
년 75명(25.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대학교 소재지
는 서울이 104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3
명(14.8%), 부산 24명(8.3%), 경상남·북도 26명(9%), 충
청남·북도 19명(6.6%), 강원도 15명(5.2%), 전라남·북도 
13명(4.4%), 대전 10명(3.4%), 대구 9명(3.1%), 울산 9
명(3.1%), 인천 9명(3.1%), 광주 4명(1.4%), 세종 3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과 학
년에 따라 성인애착, 진로장벽,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는 진로장벽의 자기명확성 부족(t=2.020,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M=3.16)이 
여성(M=2.89)보다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ategory Sex N M SD F

Adult
attach
ment 

Attachme
nt anxiety

Male 143 3.69 0.940 0.962Female 147 3.58 1.061
Attachment 
avoidance

Male 143 3.78 0.736 -1.360Female 147 3.92 0.953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Male 143 3.37 0.915 1.395Female 147 3.21 0.997
External 
disorder

Male 143 3.86 0.764 -1.740Female 147 4.01 0.705
Indecisive

ness
Male 143 3.15 0.918 1.670Female 147 2.96 0.959

Lack of 
self-identi
fication

Male 143 3.16 1.146
2.020*

Female 147 2.89 1.185

Lack of 
awareness

Male 143 3.88 0.965 -0.767Female 147 3.97 0.991

Resilien
ce

Controllab
ility

Male 143 3.39 0.622 -.0105Female 147 3.40 0.475

Positive Male 143 3.49 0.685 -1.559Female 147 3.61 0.603

Sociability Male 143 3.50 0.663 -1.764Female 147 3.63 0.622
***p<.001, **p<.01, *p<.05

Table 1. Difference verification by sex       (n=290)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는 진
로장벽의 외적장애(F=3.020, p<.05), 우유부단 성격
(F=2.798, p<.05), 자기 명확성 부족(F=3.084, p<.05), 
필요성 인식부족(F=5.707, p<.01)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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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test

Adult
attach
ment 

Attachme
nt anxiety

1 (a) 71 2.24 0.951

2.523 -2nd(b) 70 2.17 1.010
3rd(c) 74 2.55 0.941
4th(d) 75 2.48 1.071

Attachme
nt 

avoidance

1 (a) 71 2.03 0.946

2.615 -2nd(b) 70 2.02 0.809
3rd(c) 74 2.16 0.878
4th(d) 75 2.36 0.748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
n

1 (a) 71 2.67 0.933

1.209 -2nd(b) 70 2.90 0.987
3rd(c) 74 2.63 0.970
4th(d) 75 2.66 0.942

External 
disorder

1 (a) 71 2.19 0.663

3.020* -2nd(b) 70 2.19 0.769
3rd(c) 74 1.88 0.743
4th(d) 75 2.02 0.738

Indecisive
ness

1 (a) 71 2.96 0.982

2.798* c<b2nd(b) 70 3.15 0.908
3rd(c) 74 2.71 0.980
4th(d) 75 2.99 0.859

Lack of 
self-identi
fication

1 (a) 71 2.86 1.256

3.084* -2nd(b) 70 3.34 0.989
3rd(c) 74 2.82 1.223
4th(d) 75 2.90 1.148

Lack of 
awareness

1 (a) 71 2.27 1.031

5.707** c<a,b2nd(b) 70 2.26 0.984
3rd(c) 74 1.70 0.856
4th(d) 75 2.06 0.944

Resilien
ce

Controllab
ility

1 (a) 71 3.40 0.552

0.377 -2nd(b) 70 3.37 0.562
3rd(c) 74 3.45 0.560
4th(d) 75 3.36 0.540

Positive

1 (a) 71 3.54 0.649

0.999 -2nd(b) 70 3.45 0.656
3rd(c) 74 3.63 0.552
4th(d) 75 3.59 0.718

Sociability

1 (a) 71 3.49 0.641

1.331 -2nd(b) 70 3.50 0.712
3rd(c) 74 3.57 0.627
4th(d) 75 3.68 0.594

***p<.001, **p<.01, *p<.05

Table 2. Difference verification by grade     (n=290)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AMOS 23.0과 SPSS 23.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사용하였다[59].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상담자의 태도, 상담소의 환경

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Table 3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담자의 태

도, 상담소의 환경적 요인, 상담만족도의 개념신뢰도인 
CR, 평균 분산추출지수인 AVE의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
치인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
을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970.605(p=.000, df=30), GFI=0.937, 
CFI=.0.932, NFI=0.906, IFI=0.933, TLI=0.897, 
RMR=0.039, RMSEA=0.088로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하
량(λ)이 0.540에서 0.891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
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Adult
attachm

ent 

→ Attachment 
anxiety .706 Fix -　

.754 .606
→ Attachment 

avoidance .695 .135 7.223***

Career 
Barriers

→ Lack of job 
information .757 Fix -　

.890 .624

→ External 
disorder .511 .064 8.093***

→ Indecisiveness .804 .083 12.538***

→
Lack of 

self-identific
ation

.702 .100 11.375***

→ Lack of 
awareness 0.54 .088 8.190***

Resilien
ce

→ Controllabilit
y .891 Fix -　

.922 .798→ Positive .834 .711 4.579***

→ Sociability .825 .613 4.578***

***p<.001, **p<.01, *p<.0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진로장

벽(직업정보부족, 외적장애, 우유부단성격, 자기 명확성 
부족), 회복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간의 관계 분
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
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0.243∼0.782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게 확인되어 판별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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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 1 　 　 　 　 　
2 .421** 1 　 　 　 　
3 .342** .331** 1 　 　 　
4 .310** .249** .503** 1 　 　
5 .346** .439** .609** .348** 1 　 　
6 .308** .330** .529** .282** .581** 1 　 　
7 .244** .243** .427** .551** .273** .359** 1 　
8 -.342** -.397**  -.366**  -.307** .373** -.291**  -.320** 1 　
9 -.391** -.490**  -.331**  -.411** .319** -.319**  -.287** .477** 1
10 -.566** -.577**  -.384**  -.355** .398** -.343**  -.323** .500** .538** 1

Mean 2.36 2.15 2.26 2.71 2.07 2.95 2.98 2.07 2.57 3.39
SD 1.003 0.855 0.784 0.959 0.737 0.942 1.172 0.978 0.715 0.551

 skew -.156 .119 -.385 .017 -.406 -.016 .155 -.533 .219 -.245
kurtosis -.427 .904 .588 -.589 -.624 -.371 -.978 -.719 -.465 .573
***p<.001, **p<.01, *p<.05
Adult attachment=1: Attachment anxiety, 2: Attachment avoidance
Career Barriers=3: Lack of job information, 4: External disorder 
5: Indecisiveness, 6: Lack of self-identification, 7: Lack of awareness 
Resilience=8: Controllability, 9: Positive 10: Sociability

Table 4.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960.705(p=.000, df=30), GFI=0.935, CFI=0.931, 
NFI=0.905, IFI=0.931, TLI=0.894, RMR=0.040, 
RMSEA=0.089 등으로 나타나 , GFI, CFI, NFI, IFI, 
TLI, RAR,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X2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960.705
(p=0.000) 30 .935 .931 .905 .931 .894 .040 .089

Table 5.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성인애착(β=-.644, p<.001)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β=.502, 
p<.001)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β=-.335, p<.01)은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Adult 
attachment → Resilience -.644 .048 -3.807*** .000 Sig.

Adult 
attachment → Career 

Barriers .502 .150 3.992*** .000 Sig.

Resilience → Career 
Barriers -.335 .552  -2.708** .007 Sig.

***p<.001, **p<.01, *p<.05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6은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1), 
간접효과(p<.05)와  총효과(p<.001)도 모두 유의수준 에
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
력성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Independe
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Adult 
attachment

Resilien
ce

Career 
Barriers -.502 .004 -.216 .022 -.718 .000

***p<.001, **p<.01, *p<.05

Table 7. Indirect effect analysis of cc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분
석 후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
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성인애착
은 회복탄력성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Adult 
attachment Resilience Career 

Barriers -2.123 .033

Table 8. Sobel-test result of resilience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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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 간
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내적 역량의 관계성을 규명
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총 290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수연과 김용수
(2015)의 연구에서 안정적인 성인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53]. 즉, 대학생의 성인애착 중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
안의 부정적인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인애착은 진로장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임과 김창대(2009)의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48]와 맥을 함께한다. 즉, 대학생
들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서 장벽수준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변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경(2014)의 연
구에서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
고,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진로장벽의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56].

넷째,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진로장
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인영(2014)의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즉, 성인애착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회
복탄력성은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더욱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에서의 진로장벽 완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성인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은 대학에서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행은 취업고민으
로 힘든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예방하고 취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과 회복
탄력성의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성인애
착 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상담에 있어 애착은 매우 중
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상담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애
착관계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의 내담자 애
착에 대한 고찰은 상담에 대한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상
담과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
이다. 셋째, 성인애착,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에 대한 의
미를 생각하고, 앞으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과 진로장벽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대
학교에서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회
복탄력성에 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진로장벽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어, 각 변인들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 한계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연구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효과검증을 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합
적으로 진행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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